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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의 우승으로 막을 내린 여자 월

드컵이‘스포츠 성(性) 대결’논란에 휩

싸였다. 지난 7일 결승전이 열린 프랑스 

스타드 드 리옹 경기장에서 상당수 관

객들이‘공정 보상(Equal pay)’구호를 

외쳤다. 

이날 네덜란드를 2-0으로 물리치고 

네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린 미 여자 축

구대표팀이 경기장 밖에서 벌이고 있

는‘성 차별과의 싸움’을 응원하는 구

호다. 주장 메건 러피노(34)가 이끄는 미 

여자 대표팀 28명은 앞서 미국 축구협

회를 상대로“남성 대표팀과 동등한 보

상을 해 달라.”며 소송을 제기했다. 지

난해 본격화된‘미투(#MeToo·나도 당

했다)’운동에 이어‘남녀 공정 보상’문

제가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했다는 평가

도 나온다.

9일‘동아일보’에 따르면  미 여자 축

구대표팀은 명실상부한 최고의 팀이다. 

1991, 1999, 2015년에 이어 네 번째 정

상에 올랐을 뿐 아니라 올해 대회에서

는 부동의 경기력을 뽐냈다. 미국은 7경

기 동안 역대 최다인 26골을 터뜨렸고 

실점은 단 3골만 허용했다. 총 6골을 넣

은 주장 러피노는 최우수선수(MVP) 격

인‘골든볼’과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

수에게 수여되는‘골든부츠’상도 독식

했다. 이는 미 남자 축구대표팀의 성적

과 대조적이다. 남자 팀은 월드컵 우승

은커녕 지난해 러시아 월드컵 본선에도 

진출하지 못했다. 

여자월드컵 결승전 달군
‘축구 성차별’ 논란

미 4대 프로스포츠 우승팀은 백악

관의 초청을 받는다. 예전부터 이어

온 전통이다. 구단과 선수는 초청 행

사에 참가하는 것을 영예롭게 생각

했다. 

그런데 도날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

집권하고 나서는 분위기가 조금 바뀌

었다.‘미국 우선주의’를 표방하고 

실제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트럼프 

대통령은 유색인종들에게 폭넓은 지

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.

9일‘스포티비뉴스’에 따르면 올해

도 문제가 불거졌다. 푸에르토리코 

출신의 알렉스 코라 보스턴 감독부

터 백악관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. 

트럼프 대통령의 푸에르토리코 허리

케인 사망자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

다. 코라 감독을 비롯해 보스턴의 몇

몇 선수들도 정치적 이유로 참가를 

거절했다. 보스턴의 전설적 선수인 

데이비드 오티스 또한“트럼프가 사

람들을 분열시켰다”고 비난 대열에 

동참했다.

데이브 로버츠 LA 다저스 감독의 

생각은 어떨까. LA 다저스는 전반기

를 리그 최고 승률(.652)로 마무리했

다. 지구 2위 애리조나와 경기차는 무

려 13.5경기다. 통계 프로젝션이 보

는 포스트시즌 진출 가능성은 99%

다. 현시점에서 포스트시즌 진출 가

능성이 확실시되니 자연히 가장 높

다저스 로버츠 감독
“WS 우승하더라도 백악관 안 가”

여자 대표팀은 이 점을 문제 삼는다. 성

적이 훨씬 떨어지는 남자 선수들이 여자 

선수들보다 경기당 3배 이상 많은 보상

을 받았기 때문이다. CBS는“미 축구협

회는‘여자 경기의 수익이 더 적고 시청

률도 낮아 보상을 덜 받는다’고 주장하

지만 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여자 대표팀

이 2015년 월드컵 우승 후 3년간 남자 대

표팀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했다.”고 

지적했다. 

2014년 브라질 월드컵 16강에서 탈락

한 미 남자 대표팀은 537만5,000달러의 

상금을 받았다. 반면 2015년 캐나다 여

자 월드컵에서 우승한 미 여자 대표팀의 

상금은 172만 달러에 불과했다.

몰리 레비슨 여자 대표팀 대변인은“단

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적은 보상을 받

고 있다.”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. 알렉

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   

(민주·뉴욕)도 트위터에“여자 대표팀이 

최소 2배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.”고 

가세했다. 미 남자 대표팀도 여자 대표팀

의 싸움을 지지하고 있다.

러피노는 지난달 말 예선 경기 도중“우

승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초청에 

응하지 않겠다.”고 주장해“우승부터 하

고 얘기하라.”는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

을 벌였다.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승 직

후 트위터에 축하 메시지를 올렸지만 백

악관 초청 여부에 대해서는“생각해보지 

않았다. 살펴볼 것”이라고 말을 아꼈다. 

은 우승 확률을 확보하게 된다. 다저

스는 지난 2년간 월드시리즈에 진출

한 팀이기도 하다.

로버츠 감독은 LA타임스와 인터뷰

에서 백악관 초청 행사에 대해“우선 

월드시리즈 우승을 해야 한다”고 말

을 아끼면서도“워싱턴에는 경기를 

치르러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”

고 답했다. 초청을 받아도 가지 않겠

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.

로버츠 감독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

미 악연도 있다. 지난해 월드시리즈

였다. 트럼프 대통령은 4차전 당시 다

저스의 투수 교체를 힐난했다. 트럼

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“다저

스 감독은 거의 7이닝 동안 상대 타

선을 누른 선발 리치 힐을 내리고, 불

안한 불펜투수들을 기용했다. 불펜

투수들은 얻어맞았고, 4점 리드가 

사라졌다.”면서“감독이 엄청난 실

수를 했다.”고 비판했다.

당시 로버츠 감독의 이 교체는 많은 

전문가들과 팬들로부터도 비판을 받

았다.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감독의 

결정을 비판한 것은 전례를 찾기 쉽

지 않은 일이라 더 큰 관심을 모았다. 

로버츠 감독은 말을 아꼈지만, 심기

가 좋을 리는 없었다. 다만 로버츠 감

독이 당당하게 백악관의 초청을 거

부하려면 일단 우승을 해야 한다.


